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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2

““““대전문화재단 이사회 재구성해야대전문화재단 이사회 재구성해야대전문화재단 이사회 재구성해야대전문화재단 이사회 재구성해야””””    

지역 문화예술계 지역 문화예술계 지역 문화예술계 지역 문화예술계 ““““정당성정당성정당성정당성····명분 확보가 우선명분 확보가 우선명분 확보가 우선명분 확보가 우선” ” ” ” 한목소리한목소리한목소리한목소리    

[대전=중도일보] <속보>=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의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

는 여론이 높다.  

 

특히, 지역 문화예술계 곳곳에서는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일방적인 `관 주도'와 

타 지역 문화재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사회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사회의 

정당성과 명분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 

 

20일 인천, 대구, 부산 등 타 지역 문화재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화재단의 이사는 10여 

명 선으로,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30명에 이르고 순수 이사만 26명을 선임한 대전문화재

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  

 

이들 문화재단 관계자들은 대전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대부분 `이해하기 어렵

다'는 반응이다.  

 

일반적인 재단법인의 이사 수가 15명 안팎인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지나치

게 이사 수가 많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

다.  

 

한 예술단체 관계자는 “민간의 의견도 제대로 지 않은 문화재단의 이사진을 필요 이상으로 

거대하게 구성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”며 “명분이 없는 거대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방

향을 혼란에 빠뜨릴 소지가 크다”고 지적했다.  

 

한 예술계 인사는 “문화재단이 출범부터 힘을 받지 못하면 향후 5년 내에 무용론이 제기될 

가능성이 높다”며 “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만큼 시는 지금이라도 민의를 수렴해 명분 있

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 

 

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“타 지역보다 이사 수가 많은 것은 적은 자산으로 출범하는 만큼 각

계 인사들을 참여시켜 향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”고 설명하



면서 `이사회 재구성'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.  

 

한편, 지난 14일 창립총회를 가진 대전문화재단은 이달 중으로 법인설립 허가와 등기 등 

설립절차를 밟은 뒤 내달까지 직원채용 등 조직구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./강순욱 기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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